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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. '‘총여질서를 고면하는 여학생회의,

4월 세쨋주의 상황보고 .

Beyond에서 총여질서를 고민하는 여학생회의를 제안.(4월 26일 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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Z. 5월 셰번 째주1으 w때 인 대 회

일단 작년의 상황에 대해 말해보자면 미인대회와 관련하여 약 7개 학교가 모여 토론회

와 집회를 갖었었다. 전반적으로 준비기간이 짧음으로 인하여 다소의 헛점이 보이기도

했다. 어쨌든 올해도 미인대회는 진행되고 이에 관련한 움직임이 필요한 듯하다.

모든 것이 토론회지상주의(?)로 귀결되는 듯하다. 지금 과연 토론회가 필요한가라는 회

의가 든다면 너무 많은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것 없는 상황에 대한 (싸늘하체 말

하면 실천력 없는 토론) 안타까움일 수도 있고,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논의의 발전이 없

었음을, 즉 미인대회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른

다는 생각어든다.(이와 관련하여 과연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

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.)

후자에 촛점을 맞춘다면 그래도 여전 ‘촛촐’로 포럼의 주제를 잡았다

고 한다.) 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듬.

일단 5월 6일에 백양로에서 대대적인 기독교 행사가 있다고 한다. 그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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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와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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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히 어떻게


